
슈나이더
일렉트릭코리아㈜

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는

 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 공모전 한국 결선 개최

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

더 일렉트릭 코리아(대표 김경록)는 국내 대학(원)

생이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제7

회 ‘고 그린 인 더 시티(Go Green in the City)’ 공모

전 한국 결선을 지난 6월 2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

코리아 사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 총 3개의 우

승팀을 선정했으며, 1등에게는 장학금과 더불어 ‘고 

그린 인 더 시티’ 아시아 결선에 참가하여 글로벌 에

너지 솔루션 아이디어 경쟁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

제공한다. 

올해 7회를 맞이한 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는 슈나이

더 일렉트릭이 2011년부터 매년 전 세계 대학(원)생

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공모

- 매년 전 세계적으로 대학(원)생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
   에너지 솔루션 공모전 개최

- 한국 결선에서 우승한 3개의 팀에게 9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
  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인턴십 기회 제공  

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 공모전 한국 결선의 1등 우승팀 박정권(좌), 엄예은(중간)과 
상을 수여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박종식 본부장(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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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이다. 해당 공모전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획기적

인 아이디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

지 솔루션 기획을 도모하고, 차세대 에너지 전문가

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. 또한, 각 팀에는 여

학생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하게끔 하여 다양성

을 추구하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.

약 3개월간 진행된 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 한국 공

모전은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포함하여 9

개의 결선팀을 지난 5월 선정했다. 이들은 한국 결

선에서 에너지 솔루션 아이디어를 영어로 발표하

고,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너지 전문가들의 최종 심

사를 받았다. 그 결과,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

안한 3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

1등으로 선정된 ‘Plant Republic’팀은 IoT 기능

과 MFC 기술을 바탕으로 한 화분 발전기에 모바

일 애플리케이션을 접목시켜 일반인들도 보다 손

쉽게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Smart 

-Poe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창의성과 비즈니스 지

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. 2등으로

는 버스와 버스 정류장에 공기 청정 시설을 설치하

는 Air Key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한 ‘Rookie’팀, 

3등은 인체 배설물을 활용해 전기와 바이오가스

를 생산하는 간이 화장실 키트를 기획한 ‘PPP’팀

이 선정됐다. 

우승한 3팀에게는 총 900만원의 장학금과 방학 

기간 동안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서 인턴십

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. 1등에게는 장학금 400만

원을 수여하고, 오는 7월 개최되는 아시아 결선에 

한국 대표로서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. 이뿐만 아

니라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에너지 전문가 멘

토링을 통해 이들이 글로벌 공모전에서 역량을 발

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

300만원과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.

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사장은 “슈나

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매년 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 

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

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

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차

세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, 이들을 

에너지 관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재양성

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전했다. 

제7회 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 한국 결선 1등으로 선

정된 ‘Plant Republic’팀은 “처음에는 에너지 솔루

션이라는 주제가 추상적으로 다가와 어려웠지만, 

공모전 준비를 할수록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생활

에 밀접하게 있음을 깨달았다. 지속 가능한 에너지 

관리에 대한 우리 팀의 제안을 슈나이더 에너지 전

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 성취감도 크다.”라

며, “앞으로 아시아 결선뿐만 아니라 슈나이더 일

렉트릭 코리아 인턴십을 통해 에너지 솔루션에 대

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쌓아 글로벌 에너지 전

문가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

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. 

 ‘고 그린 인 더 시티’ 공모전 한국 결선에서 슈나이더 
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사장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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